	건유방법 개선에 의한 원유품질 향상

	

	[image: image1.png]


 
	 기관 :  축산기술연구소 

	[image: image2.png]


 
	 성명 :  권응기

	[image: image3.png]


 
	 전화 :  063-620-3519

	

	 
	 
	 
	 
	 
	 

	 
	1. 건유방법 개선과 체세포수 변화 

	 
	  착유우의 건유시 건유연고를 목장주의 임의 선택에 의한 광범위 건유연고 주 입으로 분만후 유질저하와 유방염 발병 가능성 증가 및 산유량 손실까지 볼 수 있으므로 건유기의 개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표 1. 건유연고 선발 주입과 유두소독에 의한 체세포수 개선

	 
	구 분 

분만후 일수별 체세포수(천개/㎖) 

15일

30일

60일

일반(관행)
선 발
관행 ＋ 유두소독 

1,338   
248
792 

1,148   
296
323 

1,016   
445
392 



	 
	 
	 
	 
	 
	 

	 
	  건유초기와 말기에는 유즙의 합성과 배출로 인해 유방의 내압이 증대되어 유두공이 열려있으므로 사육환경(불결한 자리깃이나 운동장) 불량에 의한 유방염의 새로운 감염율이 증가된다.
   따라서 건유 30일전 건유예정우의 분방별 원유 시료를 채취하여 체세포수 검사와 동시에 유즙을 배양하여 유방염 원인균에 감수성이 있는 약제를 선발후 주입시 원유내 체세포수 감소로 유대 수입 증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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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유방염 원인균 분리를 위한 현미경 관찰

	 
	 
	 
	 
	 
	 

	 
	  건유 방법을 점감에서 급속 건유로 개선시 건유 준비기간(점감 : 7~10일, 급속 : 1~2일)의 단축에 따른 고능력우의 산유지속성이 유지되어 산유량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또한 건유연고를 주입한 다음 7~10일과 분만후 2주정도 유두소독만 실시하여도 유방염의 신감염율을 방지하여 유질 개선이 가능하다(표 1).
  이전 산차의 비유기 때 증가된 체세포수로 인한 산유량 손실은 다음 산차의 비유기 때 약 50%정도 이환되어 증가하고, 체세포수가 높을 때보다 낮을 때일수록 체세포수 증가율이 더 많으므로 목장에서는 지속적인 개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2. 세균수, 대장균수 및 산유량 변화 
  우유내 세균수와 대장균수의 증가는 환경에 의한 오염과 계절 및 목장에서의 착유과정 등에 따라서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고온기 여름철에 급성 임상형 유방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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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선발 건유연고 주입

	 
	 
	 
	 
	 
	 

	 
	표 2. 건유연고 선발주입과 유두소독에 의한 대장균수와 산유량 변화

	 
	구 분 

일반(관행) 

선 발 

관행＋유두소독 

대장균수(개/㎖)
산유량(㎏/일) 

115
24.3(100) 

47
26.6(110) 

31
25.7(106) 



	 
	주) ( )는 비율 

	 
	 
	 
	 
	 
	 

	 
	  건유연고 주입후(그림 2) 유두공이 개공되어있을 때 유두소독을 실시하여 유방내 세균과 대장균의 침입을 방지하고 유두의 손상을 방지해야 하는데, 유두 손상은 주로 유방염의 가장 큰 원인균인 포도상구균이나 연쇄상구균의 원인이 되므로 유선의 신감염율이나 임상형 유방염으로의 이환율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3. 유방염 감염율 
   국내 목장의 유방염 감염율은 지역이나 계절 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40~50%정도는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개체특성에 따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잠재성 유방염은 경제적인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기적인 유질 검사를 실시해야한다. 
   또한 잠재성 유방염은 임상형으로 쉽게 이환되어 시급한 치료를 요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야한다. 
  착유우의 건유시 건유전 30일경에 원유내 유방염 원인균에 감수성이 있는 선발된 건유연고를 주입하여 비유기에 감염된 잠재성과 임상형 유방염 모두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고, 건유연고 주입후에는 반드시 강옥도를 2배정도 희석후 30~40초동안 유두를 푹담구고, 건유후 7~10일과 분만전 2주동안 유두소독만 실시하여도 분만후 유선의 신감염율과 비유기 임상형 유방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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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건유우의 사료 제한 급여

	 
	 
	 
	 
	 
	 

	 
	  또한 목장의 조사료 급여 조건에 따라서 영양소 함량이 높은 농후사료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유방염의 진행 상태가 심화되어 나아가서는 수태율의 저하와 같은 번식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있는 영양분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도 인식해야한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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